
이야기지도안

교육목표

제목

나이

주제

핵심어

한국문화

한국어

바느질 일곱 친구

유아 (3~5세)

• 목표 : 각자가 맡은 역할을 서로 존중하는 자세와 협동의 중요성을 배운다.
• 주제 : 협동, 존중

협동, 존중, 겸손, 바느질, 자, 가위, 바늘, 실, 인두, 다리미, 골무

• 목표 : 옷을 만드는 과정과 한국의 바느질에 대해 알아본다.
• 요소 : 한국의 바느질

• 목표 : 바느질 순서 및 바느질 도구와 관련된 표현을 배운다. 
• 단어 : 싹둑싹둑, 쓱쓱
• 표현 : 가위로 싹둑싹둑 옷을 잘라요,
                다리미로 쓱쓱 옷을 펴요.



구연활동내용

인사 나누기

제목 알리기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OOO,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예요.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뚝딱! ‘바느질 일곱 친구’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국의 전통 옷이 무엇인가요? 그래요. ‘한복’이지요. 옛날 
여인들은 바느질해서 한복을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바느질 
도구가 필요했어요. 여인들과 바느질 도구는 친한 사이였지요. 모두 
힘을 합쳐야만 예쁜 옷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바느질 친구들이 서로 
자기가 최고라고 뽐내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느질 일곱 친구의 
이야기를 만나 볼까요?

‘바느질 일곱 친구’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 이야기 시작 !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 출발합니다. 빵빵 ! ♬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어느 마을에 바느질을 잘하는 부인이 살았어요. 부인 옆에는 항상 

바느질 일곱 친구가 있었지요. 길이가 긴 자와 싹둑싹둑 가위, 허리가 
가는 바늘과 실, 옷을 쓱쓱 다리는 인두와 다리미, 그리고 손가락에 
끼우는 골무 할머니였어요.

하루는 부인이 바느질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때 바느질 
친구들이 모여 앉아 서로 자기 자랑을 시작했어요. 먼저 긴 자가 허리를 
펴며 말했지요. 

“나는 옷을 만들 때 몸에 딱 맞춰 옷감을 잰답니다. 그래야 옷맵시가 
나지요. 그러니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자 싹둑싹둑 가위가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옷감을 제대로 잘라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 말에 바늘이 가는 허리를 꼿꼿이 펴며 따끔하게 말했어요.

“옷감을 재고 자르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잘 꿰매야 옷이 
되지요.”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바로 그때, 실도 잘난 체했어요.

“내가 없으면 바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인두와 다리미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어요.

“흥, 옷을 다리지 않으면 구겨져서 옷맵시가 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 뒤로도 자와 가위, 바늘과 실, 인두와 다리미는 서로 자기가 최고라며 
떠들어댔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골무 할머니가 바느질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다들 조용히 해라. 자기 자랑이 끝이 없구나! 우리는 모두 바느질에 꼭 
필요한 소중한 친구들이란다.” 

그때 시끄럽게 다투는 소리에 부인이 잠을 깼어요.

“듣자 하니 모두 자기 잘난 체만 하는구나. 너희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내 손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최고지! 괜히 시끄럽게 
해서 내 단잠만 깨우고……. 제발 조용히 해!”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화가 난 부인은 바느질 친구들을 저만치 밀어내고 다시 잠이 들었어요.

부인의 말에 놀란 바느질 친구들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잠시 
후 자가 먼저 말했어요.

“정말 속상합니다. 부인은 우리 덕분에 옷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중요성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자 가위도 맞장구를 치며 말했지요. 

“맞아요. 옷감 자를 때 내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가위가 잘 
드니 안 드니 트집만 잡아서 정말 기분이 나빴다고요.”

바늘도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나도 열심히 바느질했는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나를 아무렇게나 던져 
버리더라고요. 정말 울고 싶었어요.” 

“맞아. 우리도 힘들었어.”

옆에 있던 인두와 다리미도 슬퍼했어요.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그때 골무 할머니가 점잖게 다가와 말했지요. 

“얘들아, 이 할머니도 바느질할 때 부인의 손가락을 다치지 않게 하려다 
보니 매번 바늘에 찔려 아프단다. 부인이 나의 마음을 몰라줘서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건 내 일이니 꾹 참고 견디지.” 

상처까지 생겨가며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골무 할머니를 보고 
바느질 친구들은 너무 부끄러웠어요.

“얘들아, 바느질은 우리의 일이란다. 우리 중 누구 하나라도 없으면 
바느질을 못 해. 그러니 각자 잘났다고 자랑하지 말고, 서로 돕고 
칭찬하면서 바느질하면 좋겠구나!” 

“네, 자기 자랑은 이제 그만하고 서로 도와가며 일할게요.”

골무 할머니와 바느질 친구들은 서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언제 잠에서 깼는지, 어느새 부인도 골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는 부끄럽고 미안해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얘들아, 내가 못된 말을 해서 속상했지? 너희들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하다는 걸 잊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인과 바느질 친구들은 서로 미안해했어요. 그제야 골무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지요.

“옷을 만드는 데에는 누구 한 사람의 재주만 필요한 것이 아니란다. 
우리 모두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해 준 덕분에 멋진 옷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러니 우리 모두 최고인 거야.”

“네, 맞아요. 우리 모두가 최고예요!”

그 뒤로 부인과 바느질 친구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다 같이 즐겁게 옷을 
만들었답니다.



구연활동내용

한국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옷을 만들 때는 바느질 

일곱 친구가 모두 필요해요. 그런데, 바느질 친구들 가운데 특히 큰 
소리가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네, 가위와 다리미예요. 긴 자가 옷감을 재면, 가위는 거기에 맞춰 옷감을 
‘싹둑싹둑’ 잘라요. 그리고 옷을 다 만들고 나면 다리미가 ‘쓱쓱’ 다려서 
주름을 펴지요. ‘싹둑싹둑’과 ‘쓱쓱’은 소리를 흉내 내는 말이랍니다.

바느질 일곱 친구들은 누구인가요?

맞아요. 자, 가위, 바늘, 실, 인두, 다리미, 골무예요. 일곱 친구가 
협동해야 예쁜 옷을 만들 수 있어요. 현재는 옷 만드는 기술이 발전해서 
옷을 만드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도 단추를 꿰맬 때나 빨래한 
옷을 다릴 때 바느질 일곱 친구가 여전히 필요하지요. 한국의 바느질이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 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아요!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정리하기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인사 나누기

여러분, 할머니와 ‘바느질 일곱 친구’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부인과 바느질 일곱 친구는 옷을 만들 때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며 잘난 
체하고 자기 자신을 뽐냈어요.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가 각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말이지요. 그러나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해온 골무 
할머니의 겸손한 말을 듣고 곧 잘못을 깨닫고 서로 화해했어요. 그 후 
부인과 바느질 일곱 친구는 각자 맡은 일의 중요성과 협동의 소중함을 
알고 더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역할을 서로 
존중하고 도와가며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빵빵!♬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


